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2(6): 711～719 (2012)

711

경기도에거주하는성인여성의식품섭취와관련된식습관과생활행동에관한연구

정재홍1․전경열1․윤보람2․조연숙3†

1신안산대학교 호텔조리과, 2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3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A Study on Food Intake Related Dietary Habits and Life-behavioral Characteristics 
among Adult Women in Gyunggi-do 

Jaehong Jeong1, Kyungyul Jun1, Borham Yoon2 and Yeon Sook Cho3†

1Dept. of Hotel Culinary Arts, ShinAnsan University, Ansan 425-792, Korea
2School of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Stillwater, USA

3Dep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712-74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the food intake, dietary habits and life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in a sample of adult Korean women. In October 2010, self-reported ques-
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women aged 30 to 65 in Gyunggi Province. Overall, 177 women participated and 
completed the survey. Most participants were married (97.2%) and housewives (83.6%). About 85% of respondents lived with 
their children. For comprehensive analysis, all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30～39, 40～49, and 50～65. 
The percent of intake of high protein foods such as meat and fish, eggs, and milk products was higher younger age groups 
(p<0.05). Moreover, age 30~39 group were more likely to eat potatoes (p<0.05) than age 50~65 group. However, age 50~65 
women more frequently consumed seaweed than other age groups (p<0.01). Women who ate breakfast or dinner consumed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vegetables, seaweed, potatoes, and kimchi (p<0.01). Additionally, women who ate breakfast 
with family more frequently consumed vegetables, fruit and kimchi. Furthermore, older women were likely to have less 
sleeping time than other groups. In conclusion, there were western dietary patterns among adult women and these dietary 
patterns were partly related to different life behavior and dietary habits. Considering that negative dietary habits of adult 
women can influence their family and health for the rest of their life,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hanges in 
lifestyle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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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 및 서구화로 대표되는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는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식습관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비
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암과같은만성질환의유
병율은 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http:// 
www.bokjiro.go.kr 2012)에의하면, 만 19세이상성인의비만율
은 30.7%로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 또한 각각 26.9%, 9.7%로 나타나고 있다. 비만과 관
련한 만성질환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올바른 식
생활을 통해 만성질환과 비만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되

어(Sizer &Whieny 2000, Hays et al 2006),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만성질병으로 인해 증가

하는 사회적, 경제적비용을고려할때(Finkelstein et al 2009), 
관련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실

정이다.
우리나라여성의평균수명은 83세로평균수명이 76세인남

성보다약 7년더길며, 1990년에비해 8세증가하였다(http:// 
www.index.go.kr 2012a).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40세 이상의 중년기 이후의 여성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으
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을 포함한 건
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Shin & Kim 2004). 
남성과 달리 성인 여성은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급격한

신체의변화를경험하며, 특히폐경기이후의 갱년기우울증, 
근골격계, 내분비계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기도 한다(Choi et al 2008, Kim et al 2007, Koo & Park 
2010).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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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성인 여성은 가정에서 식사의 계획, 식품의 구입, 
조리 등과 같은 식생활 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 성인
여성의식습관과생활행동은자신뿐아니라가족구성원의건

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Jang & Kwon 
1995, Kim et al 2007). 여성의영양지식수준이높을수록균형 
잡힌식사계획의실천능력이뛰어나다고보고되어(Eppright 
et al 1970), 가족전체의식생활에영향을미치는성인여성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생활과 관련하여 영양지
식, 태도, 실천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Lee 
et al 2000, Kim KH 2010), 최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
도와 관련된 연구(Choi & Kim 2007, Choi et al 2008)와 비
만과관련된 연구(Kim et al 2007, Chang HS 2010)들의결과
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과 생활습관, 건강에 대한 태도와 식품 섭취 실태와 그 연관
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성인여성들의건강증진및식생활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 안산 지역의 성인 여성들의 식품 섭취 실
태와 식습관, 생활태도 및 습관을 파악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경기도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1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200부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183부(회수율 91.5%)이었으며, 이중응답내용이부
적절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77부(분석률 88.5%)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 조사는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식생활 조사에 대한
선행 연구(Song & Kim 1999, Choi & Chung 2009, Jin EH 
2009, Yamada et al 2009, Shin et al 2010)의 문항을 참고하
여 개발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식품군 섭취, 식습관, 생활
습관 관련사항에 관한 문항과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식품군 섭취
식품군 섭취조사는 선행 연구(Yamada et al 2009)를 참고

하여 녹황색 채소, 색이 연한 채소, 과일류, 육류 및 어류, 계
란류, 콩류 및 두유, 우유 및 유제품, 해조류, 감자류, 곡류, 
김치류, 커피와 차류(12문항)의 섭취 빈도를 묻는 것으로 진
행되었다. 섭취 빈도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4단계(일주
일에 1회 미만, 1～2회, 3～4회, 5회이상)로 나누어 응답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2) 식습관
식습관 조사는 아침, 점심, 저녁의 섭취 여부 및 식사 형

태, 건강보조식품의 복용 여부 및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3) 생활습관
생활습관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평

균 수면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는 응답자의 연령, 결혼상태, 직업, 가계의 월

평균 수입, 가족 구조의 형태, 자녀 수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Ver. 12)을 이용하

였다.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집단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집단 간의 응답분포
는카이제곱 검정과교차표의 기대빈도가 5 미만의셀이 존
재하는 경우 Fisher의 정확성 검정을 실시하고, Spearman 상
관분석의 p값도 함께 제시하였다. 기타 항목 간의 상관관계
는 각각 Spearman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사항
본연구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본연구에

분석된 응답자는 총 177명으로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고루분포되어있으며, 60대응답자도 3명 있었다. 이하의분
석에서는 30～39세, 40～49세, 50～64세로 연령대를 구분하
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연구응답자의대부분이결혼한상태(97.2%)이었으며, 직

업은전업주부(83.6%)가가장높은비율로구성되어있었다. 
응답자는독신가구가 2.9%, 부부로만이루어진가구가 6.2%,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83.6%,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1.1%,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는 6.2%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기준의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를살펴보면(http://www. 
index.go.kr 2012b),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20.6%, 부부
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49.4%, 편부모와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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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77, %)

Variables n(%)

Age 

30～39 57(32.2)

40～49 70(39.5)

50～65 50(28.3)

Marital status 

Married 172(97.2)

Single 3( 1.7)

The others 2( 1.1)

Monthly income
(10,000 won)

Under 100 10( 5.6)

100～200 21(11.9)

200～300 46(26.0)

300～400 44(24.9)

400～500 25(14.1)

Over 500 31(17.5)

Family type

Alone

Married couple

With children

With parents

With children and parents

5( 2.9)

11( 6.2)

148(83.6)

2( 1.1)

11( 6.2)

Occupation

Housewives

Office workers

Sales

Specialized

The others

148(83.6)

9( 5.1)

6( 3.4)

12( 6.8)

2( 1.1)

로 이루어진 가구가 12.3%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61.7%,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가 1.2%,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는 6.2%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자녀없이 부부로만이루
어진 가구는 전국 조사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고, 자녀가 있
는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응답자의 연령대 비율이 30～40대가 높아 전국 조사에 비해
미혼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0～300만 원(26.0%)과 300～

400만 원(24.9%)의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른선행 연구들과 비슷한분포를띄는것

으로 나타났다. Choi & Chung(2006)의 연구에는 월 평균 소
득이 전업주부에서는 200～300만 원(40.0%), 취업주부는 400
만 원 이상(49.0%)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부산 지

역을중심으로한 Lyu et al(2007)의연구에서는월수입 151～
250만 원이 35.4%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수도권을조
사 지역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직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 모두 300～500만 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Shin et al 2010).  

2. 식품 섭취 실태

1) 연령별 식품군 섭취 실태
응답자의 연령군에 따른 식품섭취 빈도는 Table 2와 같다. 

연령군에 따라 섭취 빈도가 다른 식품군으로는 육류 및 어

류, 계란류, 유제품, 해조류, 감자류, 차류로 나타났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 및 어류(p<0.05), 계란

류(p<0.05), 우유와 유제품(p<0.05)의 경우는 50대 미만에서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조류는 50대 이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감자류와 차류의 경
우도 젊은 연령대에서 더높은섭취비율을보이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p<0.05). 이외에 함께 조사한 녹황색 채소, 색이
연한 채소, 과일류, 콩류 및 두유, 곡류, 김치에서는 연령에
따른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연령군에 따른 식품섭취 빈도의 차이는 단백질을 많이 포

함하고 있는 식품들에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섭취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
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세대간에따른식생활차이와변화에관한연구는여러연

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Wardle et al 2000, Kim KH 2005, 
Ha & Ryu 2010). 특히 Ha & Ryu(2010)의 연구에서는 해조
류, 신선한채소와뼈째먹는생선등의섭취빈도는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콜레스테롤에 기여하는 식품, 
지방에기여하는 식품 등은 연령이 낮을수록 섭취 빈도가 높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균형 있는 식

생활과는거리가 있는 식사 패턴을 가지고있다고 결론 짖고

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해조류의 섭취가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육류
및 어류, 계란류, 우유와 유제품의 섭취는 연령대가 낮은 집
단에서높게 나타난점은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겠다.

2)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복수 응답을 허용한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에 대한 결과가

Table 3에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53.7%가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체적인 종류로는 종합
영양제(10.2%), 비타민제(24.9%), 철분 및 칼슘제(15.8%), 홍
삼제품(13.0%), 한방약(2.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보
조식품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제품(6.2%), 글루코사민(1.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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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per week) of food intake by age group (n=177, %)

Meals
Age group 

χ2-test
30~39 40～49 50~65

Colorful vegetable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0(17.5)1)

24(42.1)
17(29.8)
6(10.5)

12(17.1)
29(41.4)
20(28.6)
9(12.9)

6(12.0)
24(48.0)
16(32.0)
4( 8.0)

 1.732

Pale vegetable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4(24.6)
26(45.6)
14(24.6)
3( 5.3)

17(24.3)
31(44.3)
15(21.4)
7(10.0)

14(28.0)
18(36.0)
12(24.0)
6(12.0)

 2.473

Fruit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3( 5.3)
10(17.5)
19(33.3)
25(43.9)

2( 2.9)
13(18.6)
24(34.3)
31(44.3)

0( 0.0)
9(18.0)

15(30.0)
26(52.0)

 3.288

Meat and fish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0(17.5)
19(33.3)
24(42.1)
4( 7.0)

10(14.3)
20(28.6)
29(41.4)
11(15.7)

9(18.0)
27(54.0)
10(20.0)
4( 8.0)

13.189*

Egg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4( 7.0)
18(31.6)
20(35.1)
15(26.3)

9(12.9)
31(44.3)
21(30.0)
9(12.9)

13(26.0)
15(30.0)
14(28.0)
8(16.0)

12.720*

Milk and 
milk product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7(12.3)
13(22.8)
11(19.3)
26(45.6)

17(24.3)
20(28.6)
18(25.7)
15(21.4)

15(30.0)
10(20.0)
13(26.0)
12(24.0)

12.676*

Soybean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1(19.3)
26(45.6)
12(21.1)
8(14.0)

13(18.6)
24(34.3)
18(25.7)
15(21.4)

9(18.0)
15(30.0)
10(20.0)
16(32.0)

 6.411

Seaweed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9(15.8)
29(50.9)
17(29.8)
2( 3.5)

9(12.9)
35(50.0)
17(24.3)
9(12.9)

11(22.0)
13(26.0)
12(24.0)
14(28.0)

18.339**

Potatoe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7(29.8)
33(57.9)
7(12.3)
0( 0.0)

26(37.1)
28(40.0)
5( 7.1)
1( 1.4)

27(54.0)
19(38.0)
2( 4.0)
2( 4.0)

10.697*2)

(p=0.018)*3)

Grain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 1.8)
6(10.5)
6(10.5)

44(77.2)

4( 5.7)
5( 7.1)
7(10.0)

54(77.1)

0( 0.0)
4( 8.0)
3( 6.0)

43(86.0)

 5.229

Kimchi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2( 3.5)
2( 3.5)
6(10.5)

47(82.5)

3( 4.3)
1( 1.4)

10(14.3)
56(80.0)

2( 4.0)
1( 2.0)
5(10.0)

42(84.0)

 1.309

Coffee and tea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5( 8.8)
2( 3.5)

11(19.3)
39(68.4)

5( 7.1)
3( 4.3)
8(11.4)

54(77.1)

2( 4.0)
9(18.0)
6(12.0)

33(66.0)

12.111*

1) n (%).
2) By Fisher’s exact test. 
3) By spearman correlation.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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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ypes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by respondents1) (n=177, %)

Age group
χ2-test Total

30~39 40～49 50~65

Total supplement 25(43.9)2) 36(51.4) 34(68.0) 6.477* 95(53.7)

The multivitamin and supplement 
combination

 5( 8.8)  7(10.0)  6(12.0) 0.307 18(10.2)

Vitamin 14(24.6) 17(24.3) 13(26.0) 0.050 44(24.9)

Fe & Ca  8(14.0) 10(14.3) 10(20.0) 0.916 28(15.8)

Ginseng products  6(10.5)  8(11.4)  9(18.0) 1.567 23(13.0)

Herbal medicine  1( 1.8)  2( 2.9)  2( 4.0) 0.490  5( 2.8)

Omega-3  4( 7.0)  1( 1.4)  6(12.0) 5.685 11( 6.2)

Glucosamin  0( 0.0)  1( 1.4)  1( 2.0) 1.046  2( 1.1)

1) Multi-select question.
2) n (%).
* p<0.05.

이에 관하여 국민건강통계는 19세 이상이 여성에 있어서
식이보충제복용비율을전국 40.7%, 경기지역 42.5%으로추
계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 비율이
약 54%로 전국과 경기 지역의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이보충제의 복용 비율이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보건복지부 2010), 본 연구
의 응답자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주거 환
경에 있는 서울지역 연구에서 영양보충제를 섭취하는 비율

이 중년군(43～64세) 58.3%, 노년군(65세 이상) 59.7%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Choi & Chung 2009).

50대이상의 연령군에서 건강보조식품을섭취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는 국민건강통계의
결과에서 30～49세(43.1%)보다 50～64세(48.5%)에서 식이보
충제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구
체적인영양보충제 에서는 연령별섭취빈도에 유의미한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식생활 형태

1) 식사의 빈도
식생활형태에 관한설문의결과는 Table 4에나타나있으

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았다(p<0.05). 혼자 식사하는 것이 식이 섭취와 어떤 관계
를 가지는 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식이 조사 방법의 한계

로 인해 검증할 수 없으나 Hetherington et al(2006)는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가 혼자 하는 식사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오랜 시간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음식

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Lee et al 2012)에 따르면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식사를 “대충” “빨리” 
먹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림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아침식사에 비하여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본
연구결과는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10)의가족과함
께 먹는 아침 식사의 비율 60%, 저녁 식사 70% 정도이었던
것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 연령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가정 주
부의 비율(Table 1)이 전국 단위의 직업분포에 비하여 높음
에도 불구하고(http://www.index.go.kr 2012c), 가족 동반 식
사비율이 낮은것과관련하여향후면밀한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식생활 형태와 식품섭취 빈도
식생활 형태와 식품섭취 빈도의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아침을섭취하는빈도와녹황색채소(p<0.05), 해조류(p<0.01) 
및김치류(p<0.05)의섭취빈도사이에는유의한양의상관관
계가 있었다. 저녁의 섭취 빈도는 녹황색 채소(p<0.01) 및 해
조류(p<0.01)의섭취빈도와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아침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은 응답자의 녹황색 채소(p< 

0.01), 색이 연한 채소(p<0.01), 과일(p<0.05), 감자류(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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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per week) of meals with family member or others (n=177, %)

Meals
Age group

χ2-test
30~39 40～49 50~65

Breakfast(with family)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1(19.3)1)

 9(15.8)

13(22.8)

24(42.1)

11(15.8)

18(25.7)

10(14.3)

31(44.3)

13(26.0)

10(20.0)

11(22.0)

16(32.0)

 5.729

Lunch(with others)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4( 7.0)

 4( 7.0)

13(22.8)

36(45.6)

 9(12.9)

13(18.6)

16(22.9)

32(45.7)

 6(12.0)

13(26.0)

13(26.0)

18(36.0)

11.336*

Dinner(with family)

<1 time

1～2 time

3～4 time

≥5 time

16(28.1)

22(38.6)

14(24.6)

 5( 8.8)

14(20.0)

26(37.1)

23(32.9)

 6( 8.6)

21(42.0)

15(30.0)

 9(18.0)

 5(10.0)

 8.1542)

1) n(%).
2) By Fisher’s exact test.
* p<0.05.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ting habit and food group

Variables
Colorful 

vege-
tables

Pale 
vege-
tables

Fruit Meat and 
fish Eggs Milk Soy-

beans  
Sea-

weeds
Pota-
toes Grain Kim-

chi

Coffee 
and 
tea

Breakfast
.190*1) .146 .063 .111 .064 .075 .138 .223** .046 .050 .169* .026

.0112) .053 .406 .141 .394 .323 .068 .003 .540 .510 .025 .735

Breakfast
w/family

.244** .215** .176* .003 .081 .110 .107 .073 .208** .045 .164* .008

.001 .004 .019 .968 .281 .147 .156 .337 .006 .548 .030 .914

Lunch
.089 .135 .039 .081 .059 .089 .004 .122 .004 .093 .057 .013

.240 .074 .608 .286 .435 .241 .960 .107 .953 .217 .453 .863

Lunch
w/others

.030 .009 .001 .131 .018 .043 .147 .005 .038 .051 .003 .139

.688 .908 .990 .082 .814 .570 .052 .944 .619 .503 .963 .065

Dinner
.217** .123 .002 .043 .069 .068 .090 .195** .003 .051 .089 .108

.004 .104 .979 .566 .364 .368 .235 .009 .972 .496 .239 .153

Dinner 
w/family

.085 .087 .153* .039 .154* .197** .065 .083 .124 .066 .099 .024

.262 .251 .043 .606 .041 .009 .387 .275 .099 .382 .188 .755

1) By Spearman correlation.
2) p-value.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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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김치류(p<0.05)의 섭취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은 응답자의 과일(p<0.05), 
계란류(p<0.05) 및 유제품(p<0.01)의 섭취 빈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점심의 섭취 빈도나 점심을 다른 사람과 함
께 먹는빈도는 식품군의 섭취빈도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아침과 저녁을
잘 챙기는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가지는것과그 때에가족과

함께 식사를하는식습관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품군 섭취

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점을시사하는 것이라할 수있겠다. 
특히 아침을가족과 함께 먹는식습관은 다양한 식품군의섭
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Chang HS(2010)의 최근 연구에서도 식사의
규칙성이 식품 배합 등의 균형있는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보

고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Lee 
MS(2004)의 연구에서는 불규칙적인 식사나 점심을 거르는
것 등이대사증후군의위험도를 높이는것으로보고하고있

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77명을 대
상으로중년여성의식품섭취실태와식습관, 생활태도및생
활습관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2010년
10월부터같은해 11월에걸쳐이루어진설문 조사를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응답자의 대부분이 결혼한 상태(97.2%)이었으
며,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91.0%) 전
업주부(83.6%)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는 부부로만 이루
어진가구가 6.2%, 자녀가포함된가구가 83.6%, 부모님을모
시는 경우가 1.1%,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가 6.2%
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0～300만 원
(26.0%)과 300～400만 원(24.9%)의 응답빈도가 높았다

2. 연령대가 낮을수록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육류 및어류
(p<0.05), 계란류(p<0.05), 유제품(p<0.05)의 섭취가 증가하
고, 감자류와 커피의 섭취도 낮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해조류의 섭취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건강보조식품의섭취에대한결과로는응답자의 53.7%가
섭취하고 있었고,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는 50대 이상의 연령층
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다(p<0.05).

4. 아침에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은 녹황색채소의 섭
취 빈도(p<0.05), 해조류의 섭취 빈도(p<0.01), 김치류의 섭
취 빈도(p<0.01)를 높이고, 저녁식사의 빈도가 높은 것은녹
황색 채소의 섭취 빈도(p<0.01), 해조류의 섭취 빈도(p<0.01)

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5.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침식사의

경우, 녹황색채소(p<0.01), 색이연한채소(p<0.01), 과일(p<0.05), 
감자류(p<0.01) 및 김치류(p<0.01)의 섭취를, 저녁식사의 경
우, 과일(p<0.05), 계란류(p<0.05) 및 유제품(p<0.01)의 섭취
를 각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빈

도와 저녁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균형 잡힌 식생활

을 영위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단지 식사의
유무 이외에도가족과 함께 식사하는빈도가 높은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식생활과의 관련 있다는 점이 시사되어지고 있다. 
이는 식사와 관련된생활패턴의 차이가 식품 섭취에도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양 섭취의 균형에도 관
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식품 섭취 및 생활 패턴이 세대 간에 차이

를 보이고 있고 높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 비하여 좀 더

바람직한 식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식생활의 연령대별 차이는지난 반세기간 사회 전반에 진

행된 서구화가 식품섭취와 관련한 여러 생활습관에서도 영

향을 미친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품
섭취의세대 간의 차이가서구화와 같은 사회의변화와는 다

른 원인,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고려하는 경향이
크고 이것이 식품의선택에도영향을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

는 없겠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이보충제를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결과로부터도 유추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젊은 세대의 덜 바람직한 식생활의 영위가 식사
패턴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고려한

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품선택의 질이 개선될수도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일어난 생활 습관의 변화는 되돌리기 힘들 뿐더러, 설
혹되돌릴 수있다고하더라도젊은시절의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패턴의 변화로 인한 식품섭취의 불균형은 이미 이른 시

기에 건강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여성들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생활 전

반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시설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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